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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종교 관점에서 본 영대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 가로지르기-

146)차 선 근 *

◾국문요약

이 글은 물질종교 접근법의 사례로 ‘영대(靈臺)’를 살핀 것이다. 동

아시아에서 영대는 주문왕이 건립한 건축물이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영대는 수행의 목표이자 대상인 마음 영대, 존사(存思)에서 나타나는 

관념적 심장으로 그 의미가 변모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영대는 

물질이기도 했고, 비물질이기도 했다. 그 두 의미는 각각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뿐, 서로 연결되었던 적은 없었다. 한국 근대에 출현한 대

순진리회는 봉신(封神)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둘을 하나로 묶었

다. 그러니까 천지신명을 모시고 제천을 했던 주문왕의 영대를 신봉어

지(神封於地)의 장소로 설명하고 자신의 신전 이름으로 활용했으며, 

수행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신명이 수행자의 마음을 통해 응한다

는 논리를 세워 인간의 마음 영대를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장소로 규

정했다.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요소

들, 즉 주문왕의 건축물 영대와 장자ㆍ황정경 등에서 보이는 마음 

영대를 일관된 논리로 묶어내면서 교리 체계 안에 구축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전통 개념들을 재창조하는 브리콜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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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홉스봄의 표현을 빌려서, 대순진리회의 영대는 기존하는 물질 영

대와 비물질 영대를 가로지르는 ‘발명된 영대(invented Yeongdae)’라

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물질종교, 고영대유지(古靈臺遺址), 영대제천(靈臺祭天), 장자

(莊子), 황정경(黃庭經), 봉신연의(封神演義), 대순진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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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이론적 기초

Ⅱ. 물질 영대

Ⅲ. 비물질 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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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닫는 글

Ⅰ. 논의의 이론적 기초

1. 예술과 종교, 물질과 종교

예술은 예술이고 종교는 종교다. 서로 독립된 분야다. 그러나 예술

은 종교를 소재로 삼을 수 있고, 종교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1) 예술과 종교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교집

합을 주제로 삼는 ‘예술-종교’ 논의는 ①예술로서의 종교(religion as 

art), ②종교로서의 예술(art as religion), ③종교적 예술(religious 

art), ④예술적 종교(artistic religion), ⑤종교로부터 비롯된 예술(art 

from religion), ⑥예술로부터 비롯된 종교(religion from art)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2) 

예술-종교 논의는 미학(美學)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성스러움ㆍ상징

ㆍ종교체험 같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3) 대개 그 논의의 결과

1) Wiston L. King, “Religion,” in Mircea Eliade, chief eds.,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2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287; 정진홍, ｢종교와 예술｣, 한국종교사연구 11 (2003), pp.17-23.

2) Frank G. Bosman, “When Art is Religion and Vice Versa. Six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Religion,” Perichoresis 18:3 (202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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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인간이 예술에 부여한 가치를 살핀 것들이다. 우리는 이와 약

간 결을 달리해서, 예술에 얹히는 대상 그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종교학은 예술을 물질로 대치한 ‘물질-종교’ 논의로

써 그 일을 한다. 이 글도 예술-종교 대신 물질-종교 분야로 이동하

여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21세기 이후 본격화한 물질-종교 논의는 시각문화(visual culture)

ㆍ물질문화(material culture)에 초점을 맞추는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4) 이 분야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은 영

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인류학자 다니엘 밀러(Daniel 

Miller, 1954~)다. 그는 인간과 물질을 이분법으로 구분해 온 것이 

종래의 인류학(주로 민족지학) 연구 경향이었음을 비판하고, 인간과 

물질이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물질문화(material culture)라

는 프레임 속에서 ‘인간이 물질을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그의 제안은 상

당한 호응을 얻었고, 물질문화 연구는 학계에서 하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6)

3) 이 분야를 개척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예술ㆍ철학ㆍ종교를 절대적 진리의 같은 표현으
로 간주하고 ‘예술종교(Kunstreligion)’ 개념으로 그리스 종교를 이해하고자 했던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을 비롯하여, 반 데르 리우(Geradus 
van der Leeuw, 1890~1950), 어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892~1968), 미
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 프랭크 훼일링(Frank Whaling), 더글
러스 아담스(Douglas G. Adams), 프랭크 브라운(Frank B. Brown), 프랭크 보스만
(Frank G. Bosman) 등을 거론할 수 있다. M.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옮김 (서울: 서광사, 1991), pp.111-112;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성(聖)과 미(美)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윤이흠 옮김 (서울: 열화당, 1991), 
pp.26-28, pp.82-83, p.117; 월터 캡스, 현대종교학 담론, 김종서 외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p.317, pp.322-328, p.431; 박배형, ｢직관에서 표상으로｣, 헤겔연
구 34 (2013), pp.2-4, pp.16-23.

4) 20세기 후반에는 인문학과 사회학에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존재론적 전환
(ontological turn),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 분석
적 전환(analytical turn), 영성적 전환(spiritual turn) 등, 이른바 ‘전환(또는 전회, 
turn)’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접근법들이 속속 등장했다. 물질적 전환도 그 가운
데 하나다.

5) Daniel Miller, “Material Culture,” in Tony Bennett and John Frow, eds., The 
Sage Handbook of Cultural Analysis (Los Angeles: Sage, 2008), pp.286-287.

6) Peter J. Bräunlein, “Thinking Religion Through Things: Reflection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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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고고학ㆍ인류학ㆍ사회학은 그 나름대로 물질을 분석하는 

연구 전통을 보여주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 연구는 물질을 인간

과 별개인 객체가 아니라 내재적인 생기를 지닌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은 물질을 인간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아온 마르크스적 유물론과는 다르므로 신유물론(New Materialism)으

로 불린다. 이에 따르면, 물질은 인간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agent)로 규정된다.7) 이것을 ‘물질의 물질성(materiality of matter)’

이라고 하는데, 물질성(materiality)이란 사물의 속성(property of 

thing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물질의 행위자적 특질(the 

agential qualities of matter)을 합한 개념이다.8)

물질 연구는 종교학에도 도입되었다. 종교가 물질이 없이는 성립하

기 어렵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종교연구가 관념적이

고 초감각적인 측면에 집중해왔던 사실이 비판될 수 있었다. 종교 생

활에서 믿음과 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다양한 

물질적 요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9) 물질은 형체를 가

진 것은 물론이요, 음악ㆍ주문ㆍ몸짓과 같은 무형의 요소까지 포함하

Material Turn in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s,”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28:4-5 (2016), p.369.

7) John Kieschnick,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16; Benjamin J. Fleming and 
Richard D. Mann, “Introduction: Material Culture and Religious Studies,” in 
Benjamin J. Fleming and Richard D. Mann, eds., Material Culture and Asian 
Religions : Text, Image, Object (New York : Routledge, 2014), pp.1-2; 박인
찬, ｢사물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함｣, 현대영미소설 24-2 (2017), pp.192-193.

8) George Ioannides, “The Matter of Meaning and the Meaning of Matter: 
Explorations for the Material and Discursive Study of Religion,” in Frans 
Wijsen and Kocu von Stuckrad, eds., Making Relig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Discursive Study of Religion (Boston: Brill, 2016), p.51; 사물 이론
(thing theory)도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이 이론도 사물을 주체(대개 인간)를 위해 
봉사하는 객체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체와 사물이 서로에게 어떻게 활력을 불어
넣는지를 주목함으로써 사물과 인간 주체의 상호 작용을 살피고자 한다. 박인찬, 
앞의 글, p.194.

9) William Keenan and Elisabeth Arweck, “Introduction: Material Varieties of 
Religious Expression,” in Elisabeth Arweck and William Keenan, eds., 
Materializing Religion: Expression, Performance and Ritual (Aldershot, 
England: Ashgate, 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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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종교인들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

적 물건을 보고 만지며, 특정한 장소 혹은 건물을 성스럽게 여기고, 

주문ㆍ경전ㆍ성가(聖歌) 등 신성한 텍스트를 읽고 부르거나 들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한 몸짓을 선보이거나 음식을 먹는다.10) 이런 

물질적인 표현 덕분에 하나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문화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11)

2. 물질종교 접근법

종교학에서 물질 연구 분야는 대개 물질종교(material religion)12)

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된다.13) 물질종교는 종교 ‘이론’이 아니다. 그 

대신 물질 그 자체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 물질이 인간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강조하는 학술적 종교연구 ‘접근법’을 의미

한다.14)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관점과 방법을 물질종

교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종교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건축물

이나 복식(服飾) 등 그 종교에 속한 물질이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설명은 그 종교 이해의 첫걸음이 된다. 물질종교 연구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니까 피터 J. 브래운라인(Peter J. Braunlein)

에 의하면, 물질종교 접근은 ①그 물질의 현대적 또는 역사적 사용 

사례를 조사할 것, ②그 연대기(biography)를 추적할 것, ③문화 경

관(cultural landscapes)을 해석할 것, ④물질과 물질적 과정(material 

10) S. Brent Plate, “Material religion: An introduction,” in S. Brent Plate, eds., 
Key Terms in Material Religi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5). p.3.

11) William Keenan and Elisabeth Arweck, op. cit., pp.1-2.

12) material religion은 ‘물질적 종교’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종교학계에서 ‘물질종교’로 번역되고 있으므로 이 글도 ‘물질종교’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향후 material religion의 번역은 달라질 수도 있다.

13)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는 2005년에 창간된 Material Religion: The Journal 
of Objects, Art and Belief이다(https://www.tandfonline.com/loi/rfmr20).

14) S. Brent Plate, op. ci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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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을 살필 것, ⑤물질의 사회생활(social life) 기록을 연구하

거나 현장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므로,15) 그 관점을 담아낸 연구 결

과물은 해당 종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물질이 다른 종교들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각 종교가 해당 물질에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질의 역사와 문화 

경관은 어떤지를 비교의 시선에서 조명함으로써 각 종교의 특징을 추

출할 수도 있다.

둘째, 종교 건축이나 물품이 그 종교의 세계관을 어떻게 상징적으

로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전부터 해왔던 작업이다. 물질종교 논

의는 이를 넘어서 물질성, 즉 물질이 인간

과 상호 작용하는 현상까지 더 설명하고자 

한다. 브렌트 플레이트(S. Brent Plate)에 

의하면 이런 연구는 ①인간과 자연적ㆍ인

공적 물리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

되, ②그 상호 작용은 대부분 감각의 인지

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③아울러 특별하게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④그 상호 작용의 목적은 종교 

공동체와 신앙인에게 지향점을 제공하거나 

바꾸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⑤상호 작용의 

결과로 종교 전통의 형식적 제한과 구조가 

형성됨을 설명한다.16) 

일본 에도시대의 마리아 관음상(マリア

観音像)을 하나의 사례로 간단히 살펴보자. 

이 성상(聖像)은 에도 막부의 극심한 탄압

15) Peter J. Bräunlein, op. cit., p.377.

16) 플레이트는 이 다섯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연구 주제로 삼더라도, 그것은 곧 
물질종교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S. Brent Plate, op. cit., p.4, p.7.

<그림 1> 나가사키의 구 

라틴신학교(旧羅典神学校) 

기리시탄 자료실에 전시된 

마리아 관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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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가쿠레기리시탄(隱れキリシタン, 숨은 

기독교인]들이 모셨던 것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기 위해 성모상

을 관음보살로 위장하여 만든 것이다. 이 성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상

징적 차원, 즉 성상의 어느 부분이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설명하는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기독교 성상과 불교 성상의 불

편한 동거는 해명되지 못하고 결국 이 물질은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훼손으로 폄훼되거나 종교혼합 현상으로 단정될 수밖에 없다. 물질종

교 연구는 탄압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 감각의 인지를 통해 가쿠레기리시탄과 성상 사이에서 일

어난 상호 작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 경

관과 인간ㆍ물질의 사회생활 속에서 종교 형식의 특정한 구조적 출현

이 불가피함을 기술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 논의는 기독교 성상과 

불교 성상이 하나의 몸체에 동거하는 기묘한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

셋째, 관념이 물질을 앞선다는 인식은 일반적이다. 종교는 이론적 

사상과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 연후에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2차적으

로 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물질과 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물질종교 접근법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님

을 지적한다. 물질이 종교적 감성을 담은 표현물이기는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물질이 관념의 종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형성

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까지 본다는 관점은 종교 이해에

서 중요하다. 물질이 가진 힘은 종교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며, 나아

가 교리나 제도의 형성에 핵심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질

종교는 사유가 형성되는 곳이 물질 영역이라는 점, 신념은 실천ㆍ공간

ㆍ대상ㆍ신체에 근거를 둔다는 점, 종교적 신념과 교리가 대개 물질적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점, 다시 말해서 물질은 관념을 담기 위해 부수

적으로 창조된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인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종교학에서 간과되어왔던 물질의 

위상을 일깨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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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물질종교는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물질과 인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사례로 불교와 육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붓다는 건강

을 위해서라면 육식이 인정된다고 했고, 초기 불교 공동체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고기[三種淨肉, 五淨肉]라면 먹을 수 있다고 했다.18) 

그러나 후대의 대승불교는 육식을 철저히 금했다. 그 이유가 생명 존

중 때문임은 당연하지만, 다른 이유로 제시된 사실은 육식을 당하는 

동물이 인간에게 원한을 품으면 허물이 생겨 수행에 지장을 주고, 고

기 섭취는 포악함ㆍ성적 욕구를 불러일으켜 명상에 방해가 된다는 것

이었다.19) 물질종교 연구는 불교에서 육식을 금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불교 수행자와 육식 고기 사이에서 진동하는 생

명 존중ㆍ평등ㆍ원한ㆍ허물ㆍ포악함ㆍ욕망 관념이 초기불교 시대와 대

승불교 시대에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동했는지까지 살필 것을 요구한

다. 따라서 물질종교 논의는 초기불교에서 덜 고려되었던 물질과 인간

의 상호 작용이 대승불교에서는 더 중요시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정리하자면, 종교학에는 예술-종교 논의만이 아니라 물질-종교 논

의도 활발하다. 그 두 논의의 구분이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니다. 그래

도 예술-종교 논의가 미학을 바탕으로 성스러움ㆍ상징ㆍ종교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물질-종교 논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물질

의 물질성을 강조한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지적될 수 

있다. 예술-종교 논의가 집중하는 미학ㆍ성스러움ㆍ상징은 인간이 예

술에 부여한 가치이고, 그로써 예술은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와 달리 물질-종교 논의는 물질을 보다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정하며, 

17) Ibid, p.4; Peter J. Bräunlein, op. cit., pp.374-376.

18) 남궁선, ｢불교 불식육계(不食六戒)의 생태학적 고찰｣, 선문화연구 10 (2011), 
pp.123-124.

19) 같은 글, p.132;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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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물질이 인간에게 특정한 가치까지 전달해준다고 본다. 그러니

까 예술-종교 논의가 인간의 관념이 예술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면, 물질-종교 논의는 그 반대로 물질(유형이지만 무형도 포함한다)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물질의 그 가치가 인간으로 향하는 방

향성을 가진다는 데에서 일정한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이 글은 물질종교의 사례 연구로 ‘영대(靈臺)’를 지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영대는 대(臺)ㆍ무덤ㆍ지방ㆍ별자리[靈臺三星]20)

ㆍ대순진리회 신전(神殿)의 이름 또는 인간의 마음을 뜻하거나,21) 심

지어 잡지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22) 이 다양한 사례들은 물질

인 영대와 물질이 아닌 영대로 구분된다. 이 글은 그 사례들 가운데 

대(臺)와 마음,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영대에 주목할 것이다. 물질 영대

와 비물질 영대는 서로 통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대순진리회

는 신봉(神封)이라고 하는 교설로써 물질 영대[臺]와 비물질 영대 마

음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종교사에서 하나의 대상이 

같은 구조와 맥락 속에서 물질 영역과 비물질 영역에 동시에 나타나

는 사례는 흔치 않다. 

서두가 길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논의를 위한 기초를 

쌓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물질종교의 여러 접근법 가운데 물질 그 자

체에 집중한다는 연구 관점, 그리고 피터 J. 브래운라인이 제시했던 

다섯 가지 요구 가운데 ①ㆍ②ㆍ③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20) 동양 천문에서 28수 중 장(張)과 익(翼) 사이에 위치하며, 지금의 사자자리에 해당
한다.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14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8), p.1270.

22) 잡지 영대는 한국에서 1924년 8월 창간된 문예 동인지였다. 통권 5호(1925년)
까지만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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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질 영대

1. 시경의 영대

인류 역사에 처음 모습을 보인 영대란 것은 물질 형태였다. 그 최초 

기록은 시경(詩經)의 ｢대아(大雅)ㆍ문왕지습(文王之什)｣에 전한다.

經始靈臺  영대를 짓기 시작하여

經之營之  그것을 재고 다지니

庶民攻之  서민들이 거들어주어

不日成之  며칠 안 되어 다 이루어졌네.

經始勿亟  지을 때 서두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庶民子來  서민들은 어버이 돕는 자식처럼 모여들었다네.

王在靈囿  주문왕이 영유(靈囿: 영대 아래에 동물을 기르는 동산)

에 오르니

麀鹿攸伏  암수 사슴이 이에 엎드리네.

麀鹿濯濯  암수 사슴은 포동포동 윤기 흐르고

白鳥翯翯  백조는 깨끗하고 하얗도다

王在靈沼  주문왕이 영소(靈沼: 영대 앞의 연못)23)에 머무르니 

於牣魚躍  아아, 물고기가 한가득 뛰어노네.

虡業維樅  종과 경을 매다는 틀에 

賁鼓維鏞  큰 북과 큰 종이 걸려 있네.

於論鼓鍾  아아, 질서 있게 종을 쳐서 

於樂辟廱  아아, 벽옹(辟廱: 임금이 공부하는 학궁)을 즐겁게 하네.

於論鼓鍾  아아, 질서 있게 종을 쳐서 

於樂辟廱  아아, 벽옹을 즐겁게 하네.

鼉鼓逢逢  악어가죽 북을 둥둥 울리며

矇瞍奏公  앞 못 보는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한다네.24)

23) 주문왕이 영대를 지을 때 연못[靈沼]도 함께 팠는데, 이때 연고 없는 유골이 나오
자 버리지 않고 옷을 입히고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주문
왕의 어진 덕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新序 ｢雜事第五篇｣.

24) 詩經 ｢大雅ㆍ文王之什｣, ‘靈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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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靈臺)’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노랫말은 주나라의 문왕이 

대(臺)를 세우기 위해 설계하고 터를 닦을 때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몰

려와 도왔던 덕분에 며칠 만에 건설할 수 있었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

러니까 영대는 주문왕이 기원전 11세기 무렵에 세운 건축물[臺]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

주문왕 이전에도 영대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다. 그 하나가 18세기 

말 조선의 기록에 보인다. 시경강의(詩經講義)에 의하면 조선 22대 

임금 정조(正祖, 1752~1800)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 전
한서(前漢書)의 ‘제음군(濟陰郡) 성양현(成陽縣)에 요임금의 영대가 있

었다’는 기록, 그리고 유씨외기(劉氏外記)의 ‘황제헌원이 영대를 설치

하고 오관(五官)25)을 세워 오사(五事)26)를 질서 있게 했다’라는 기록

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영대는 주문왕이 아니라 황제헌원이 처음 세운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전한서와 유씨외

기의 기록이 오경에 없어 근거가 없고, 그 기록의 권위도 오경에 미

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황제헌원이나 요임금 시대에도 대는 있었

으나 ‘영대라는 이름’만큼은 주문왕 때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

다.27) 그의 말과 같이, 유교 경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전한

서와 유씨외기보다 더 오래된 시경을 근거로 한다면 영대는 주문

왕이 최초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25) 인체의 오장(五臟)과 관련된 5개의 감각기관인 귀(耳), 눈(目), 코(鼻), 입술(唇), 혀
(舌)와 그 작용인 청각ㆍ시각ㆍ후각ㆍ촉각ㆍ미각을 의미한다.

26) 홍범구주에 의하면 오사는 태도(貌: 태도는 공손해야 한다. 공손하면 엄숙해진다), 
말(言: 말은 이치를 따라야 하고 이치를 따르면 잘 다스려진다), 보기(視: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밝음은 지혜를 만든다), 듣기(聽: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분명하면 
지모가 있게 된다), 생각(思: 생각은 깊고 통해야 하며, 깊고 통하면 성인처럼 된다)
을 말한다.

27) 丁若鏞, 詩經講義, “御問曰或曰, 靈臺非文王始作也. 左傳哀公二十五年, 衛侯爲靈臺
藉圃, 漢地理志, 濟陰成陽, 有堯靈臺, …劉氏外記曰, 黃帝設靈臺立五官, 以序五事. 大
抵靈臺之名, 自黃帝始. …臣對曰, 黃帝靈臺帝堯靈臺之說, 不見正經. 然帝王立國, 必有
望氛禝之臺. …軒堯之時, 亦有望氛祲之臺, 與周之靈臺, 其用實同, 故借其名以稱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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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왕 영대가 있었다고 알려진 장소는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

市) 중앙에서 약 150㎞ 직선거리의 간쑤성(甘肅省) 핑량시(平凉市) 링

타이현(靈臺縣) 고영대유지(古靈臺遺址), 그리고 시안시 중앙에서 서남 

방향으로 약 22㎞ 직선거리의 서주문왕영대유지(西周文王靈臺遺址) 

두 곳이다(<그림 2>). 이 두 영대 가운데 어느 것이 주문왕 최초 영

대였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영대제천’ 

설화를 가진 링타이현 고영대가 가장 먼저 지어졌고, 그다음에 시안의 

서주문왕영대가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간쑤성의 고영대는 링타이현 중심가에 위치한다.28) 이 영대는 고대 

밀수국 지역에 세워진 것으로서, 주문왕이 천제를 지내고 (자신이 정

28) 古靈臺의 주소는 甘肃省平凉市灵台县东大街19号.

<그림 2> 간쑤성 링타이현의 고영대유지(古靈臺遺址)와

산시성 시안의 서주문왕영대유지(西周文王靈臺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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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밀수국)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祭天慰民] 북향으로 흙을 

다져 쌓았던 것이라고 한다. 세

월을 이기지 못하여 쇠락하자 

여러 차례 수리하였으나 20세기 

초에는 높이 2장 남짓(약 6.7m)

에 바닥 너비 1장 5척(약 5m)

에 불과했다고 전해진다. 1928

년 군대 막사를 지으면서 영대

를 허물었다가, 1934년 원래의 

터에 높이 28척(약 9.3m), 둘레 120척(약 40m)의 팔괘정(八卦亭)에 

주문왕의 상(像)을 모심으로써 영대를 복원하였다. 1966년 문혁(文革)

을 맞아서는 철저하게 파괴했다가, 1984년부터 재건을 시작하여 

1985년에 북향의 영대 건축물[古靈臺]을 완공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림 3>).29)

시안의 서주문왕영대는 서주영대(西周靈臺)로도 불리며, 산시성(陕西

省) 시안시 장안취(长安区) 링쟈씨앙(灵沼乡) 아디춘(阿底村) 남쪽에 위

치한다.30) 문왕은 기산(岐山: 지금의 陕西省 宝鸡市 岐山县)에서 풍경

(豊京: 지금의 시안시)31)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서주문왕영대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다. 이 영대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 천문 관측, 오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32)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서주영대도 몇 번의 개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북송의 송민

구(宋敏求)가 편찬한 장안지(長安志)(1076)에 의하면 당나라 숙종(肅

29) 灵台县志编纂委员会, 灵台县志 (岐山: 西岐山印刷厂, 1988), p.276.

30) 西周文王靈臺는 灵沼乡阿底村平等寺附近에 있다.

31) 풍경의 유적지는 시안시 안에 ‘풍경 유적지 공원(丰京遗址公园)’으로 조성되어있다.

32) 刘次沅ㆍ张铭洽, ｢陕西关中古代天文遗存｣, 陕西天文台台刊 (1992年第2期), 第
112页.

<그림 3> 링타이현(靈臺縣)의 

고영대유지(古靈臺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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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때인 758년에 사천대(司天臺)로 이름이 바뀌고 명장(名將)이었던 

장수규(張守珪, 684~740)의 고택(故宅)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송민규

는 그 위치를 ‘함양고적도(咸陽古迹圖)’에 그려두었다(<그림 4>). 그곳

은 오늘날 시안시의 노가촌(鲁家村) 일대이고,33) 현재 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안현지(长安县志)에 따르면 서주문왕영대가 장수규 고

택으로 옮겨진 후에 원래의 자리에는 터만 남았는데, 당나라 때 그곳

에 평등사(平等寺)라는 불교 사찰이 창건되었다고 한다.34) 평등사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찰 내에 주문왕 영대 유적지를 조

성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5>). 평등사는 매년 정월 20일이 

되면 주문왕을 기리는 예불 행사를 벌인다.

<그림 4> 장안지(長安志)의 ‘함양고적도(咸陽古迹圖)’

33) 같은 글, 第115页.

34)《唐代在此建有平等寺, 建筑物早已无存, 地上仅留几个石柱础》, 长安县志 (http://df
z.shaanxi.gov.cn/sqzlk/xbsxz/sxdyl/xas_16198/caxz, 2022. 5.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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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시성 시안의 서주문왕영대유지(西周文王靈臺遺址)

2. 영대와 천문 관측

주문왕이 영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천자들이 대를 

세우는 이유는 첫째, 천문(天文) 즉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요사스

러운 기[祲氣]가 국가에 재앙을 일으키거나, 상서로운 기가 길사(吉

事)를 만드는 조짐을 읽기 위함이다.35) 고대 동아시아에서 천자(天子)

는 천(天)을 대신하여 천하(天下)를 통치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었으

므로, 천자에게는 천의(天意)를 파악하는 수단이 당연히 있어야 했다. 

천자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아낼 방법조차 없다면, 그것은 곧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펼치는 통치자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문 관측을 위한 대의 설립은 천자가 통치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천자가 대를 세우는 둘째 이유는 천체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을 살펴 시변(時變)을 확인하고 율력(律曆: 樂律과 曆法)을 제정하기 

35) 國語 卷十七, ｢楚語上｣, “선군 장왕께서는 포거대(匏居臺)를 지었는데, 그 높이가 
국가의 요사스러운 기[祲氣]를 살필 수 있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선왕들이 
대(臺)나 사(榭)를 지을 적에는 사(榭)는 군대를 강무(講武)할 정도의 크기를 넘지 
아니하였고, 대(臺)는 국가의 요사스러운 기나 상서로운 기를 살피는 데에 넘지 아
니하였다(先君莊王爲匏居之臺, 高不過望國氛…故先王之爲臺榭也, 榭不過講軍實, 臺
不過望氛祥. 故榭度於大卒之居, 臺度於臨觀之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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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36) 전통사회에서 농사를 비롯한 각종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달력이 필수적이다. 전통 시대 달력을 만드는 작업은 고도의 축

적된 기술력이 요구되었으므로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국가가 유일했다. 천자가 통치하는 

국가는 대를 세워 천체의 변화를 읽고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달력

으로 만들어 백성에게 배포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문왕이 세웠던 영대도 전통적인 대와 

같은 맥락에서 천자가 천의를 읽거나 역법을 제정하기 위해 천문을 관

측하는 천문대인 것으로 이해되었다.37) 주문왕 사후 약 900년이 지나 

등장한 한나라 영대가 천문 관측을 목적으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나라 때는 영대가 두 차례 만들어졌는데, 첫째는 전한(前漢) 때 천

문 관측을 위해 장안성(長安城) 남쪽 안문(安門) 동쪽에 세워진 천문대

로서, 그 이름이 원래는 청대(淸臺)였으나 후에는 영대(靈臺)로 개칭되

었다.38) 그 영대는 소실되었고 현재 유적도 남아 있지 않다. 둘째는 

광무제(光武帝, 기원전 6~57)가 후한(後漢)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한 후 56년에 낙양에 천문대를 다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영대

라고 한 것이다. 광무제의 낙양 영대는 동한영대(東漢靈臺)로 불리며, 

천자가 태일신과 오제에게 천제(天祭)를 올리고 정치를 행하는 건물인 

명당(明堂), 천자의 학궁인 벽옹(辟雍)과 함께 삼옹(三雍) 혹은 삼궁(三

宮)으로 인정되었다. 동한영대는 건축 후 250년 동안 태사령(太史令)의 

감독하에 관측기구 지동의(地動儀)를 운용하는 천문대로 사용되었으나 

서진(西晉) 말기에 전란을 겪어 소실되었다.39) 현재 허난성(河南省) 뤄

양시(洛阳市) 동쪽에는 그 유적지가 조성되어있다(<그림 6>).

36) 說苑 卷十八 ｢辨物｣, “대개 천문지리를 사람이 본받아 마음에 보존함은 성지(聖
智)를 간직하고자 함이다. 고로 옛 성왕이 이미 천하에 임하면서는, 반드시 사시(四
時)의 변화부터 살펴 율력(律曆)을 정하고, 천문을 고찰하여 시간의 변화[時變]를 
정하니, 영대(靈臺)에 올라 이로써 기분(氣氛)을 살핌이니라(夫天文地理, 人情之效存
於心, 則聖智之府. 是故古者聖王既臨天下, 必變四時, 定律歷, 考天文, 揆時變, 登靈臺
以望氣氛).”

37) 刘次沅ㆍ张铭洽, 앞의 글, 第112页.

38) 같은 글, 第115页.

39)《Baidu百科》‘东汉灵台’ (https://baike.baidu.com/item, 2022.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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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한영대의 유적지. 허난성(河南省) 뤄양시(洛阳市) 

한위고성(汉魏故城) 남교(南郊) 소재

3. 영대와 제천 의례

전통적으로 대는 천자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천문 관측

이 주목적이었다는 점, 전한 영대와 후한 영대의 용도도 천문 관측이

었다는 점 때문에, 주문왕의 영대 역시 그런 맥락에서 천문대의 일종

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간의 ‘영대제천(靈臺祭天)’ 전설에 의

하면, 주문왕이 영대를 세웠던 ‘원래의’ 목적은 천문 관측이 아니라 

천제를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주문왕의 유적지가 두 곳 전해진

다고 언급했는데, 영대제천의 설화가 전해지는 장소는 간쑤성 링타이

현의 고영대유지다. 이 전승을 간략히 적어본다: ‘주문왕이 영대를 건

설할 당시 그는 천자가 아니었다. 당시의 천자는 상나라의 주왕(紂王)

이었다. 상나라는 주왕의 폭정으로 제후들로부터 신임을 잃는 상황이

었지만, 그래도 주나라는 상나라 아래의 제후국 처지였다.40) 상나라

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제후들의 반란을 부추겼다. 그 핵심은 서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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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들의 리더였던 주문왕이었다. 그는 견융(犬戎)과 밀수(密须)를 차례

로 토벌하였는데, 특히 밀수는 상나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강

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문왕이 그런 밀수를 꺾었다는 것은 그

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한 일이었다. 주문왕은 밀수 정벌 후 귀국하면

서, 밀수 지역인 형산(荆山) 기슭[지금의 靈臺縣]에 이르러 이곳에서 

천자만이 지낼 수 있다는 천제를 자신이 직접 거행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주문왕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영대를 세우고 제단을 설치하

도록 명령했다. 이어서 귀복(龜卜)으로써 천제를 올릴 날짜를 잡고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천제에 참여하라고 통지했다. 주문왕이 제천 의례

에 제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제후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자 

하는 의도였다. 정해진 날짜에 제후들이 모여들자 주문왕은 영대에 설

치된 제단에 희생(犧牲)과 각 제후에게 거두어들인 옥규(玉珪)41)들을 

바치고 천제를 거행하면서, 포악하고 실덕(失德)한 주왕을 대신하여 

자신이 천자가 되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천제가 끝나자 주문왕은 영대에서 내려와 제후들에게 자신이 천자가 

되라는 천명을 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상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주인이 

되라는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밀수처럼 패망의 벌을 받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후들은 다시 영대에 올라 향을 꽂으며 하늘

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상주혁명(商周革命)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로써 주문왕은 자신을 따르는 제후들과 그렇지 않은 

제후들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혁명의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대업을 향한 본격적인 길에 나서게 된다.’42) 

40) 주문왕은 강태공의 조력을 받아 천하의 2/3 가량을 장악했으나, 주나라가 상나라
를 완전히 물리치고 천자국으로 된 것은 주문왕 사후 그의 아들인 무왕(武王) 때의 
일이다.

41) 제후를 봉할 때 사용하던 신인(信印)인 홀(笏: 막대기)로서, 제후의 신분을 증명하
는 물품. 제후들이 주문왕에게 옥규를 바쳤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이다.

42) 张新民, ｢西伯侯灵台祭天｣, 田志义(编), 灵台史话 (甘肃: 甘肃文化出版社, 2007),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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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문왕의 영대제천은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는 

구전 전승의 설화다. 그러나 오히려 그 덕분에 기록 당사자의 가치 판

단과 평가에서 벗어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민들의 삶 속에 생

생히 살아 숨 쉴 수 있었다. 영대제천이 전하는 주문왕 영대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제천으로써 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문왕의 대에 신령하다는 

의미의 ‘영(靈)’이 붙은 이유를 제시하므로, 중요하게 주목되어야 한다. 

일찍이 유향(劉向, B.C.E.79~B.C.E.8)은 주문왕이 사람들에게 인(仁)

을 행하였고 인은 신령함을 의미하므로 그가 쌓은 대를 영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었고,43) 정약용은 주문왕이 세운 대는 불과 며칠이 지

나지 않아 빠르게 다 지어졌기[速成] 때문에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

으로 대의 이름을 영대라고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해설했던 적이 있었

다.44)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 않는다. 원

래 ‘靈’은 춤을 추며 신이 내려오는 무(巫)를 일컫는 것으로서, ‘신(神)’

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글자다. 춘추시대 ‘靈’은 <그림 7>의 1번 글자

처럼 우(雨), 구(口), 기

(示)가 결합한 형태인데, 

口와 示는 제단에 놓인 

술잔 또는 그릇을 나타

낸다. 즉 靈은 원래 하늘

의 신에게 제사를 지냄

을 형상화한 문자다.46) 

43) 說苑 卷十九 ｢修文｣, “은혜를 쌓으면 사랑이 되고, 사랑을 쌓으면 인(仁)이 되며, 
인을 쌓으면 영(靈)이 되니, 영대가 신령스러운 까닭은 인을 쌓은 곳이기 때문이라. 
신령함이란 천지의 근본이며 만물의 시작이니, 이런 연고로 주문왕이 처음 서민을 
접할 때 인으로써 하고 천하는 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積恩爲愛, 積愛爲仁, 積
仁爲靈, 靈臺之所以爲靈者, 積仁也. 神靈者, 天地之本, 而爲萬物之始也. 是故文王始接
民以仁, 而天下莫不仁焉).”

44) 而亦謂之靈, 則以速成而謂之靈者. 丁若鏞, 詩經講義.
45) 李学勤 主编,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3), p.24.

46)《Baidu百科》‘灵’ (https://baike.baidu.com/item, 2022. 5. 20 검색).

<그림 7> ‘靈’ 글자의 시대에 따른 변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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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과 정약용의 설명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하지만, 

영대제천 설화는 주문왕의 건축물이 천제로써 천신과 소통하며 천명을 

받드는 성스러운 의례 공간임을 말하기 때문에 ‘靈’의 대(臺)라고 이름

을 붙일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링타이현의 고영대는 영대제천 전승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시

안의 서주문왕영대에는 이런 전승이 없다. 그 대신, 서주문왕영대는 앞

서 언급한 대로 제천(祭天)ㆍ천문 관측ㆍ오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또한 링타이현 고영대는 주문왕이 밀수 정벌 직

후 그 정복 지역에 세워진 건축물이고, 서주문왕영대는 서주의 임금이 

직접 다스리던 도읍 지역 안에 들어선 건축물이다. 이 두 가지 사실로 

판단하면, 주문왕은 밀수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하여 영대(링

타이현의 고영대)를 처음 세워 천명을 받고자 하는 천제를 올리고, 그 

후 귀국하여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영대(시안의 서

주문왕영대)를 다시 세웠으며, 서주문왕영대에는 천제와 더불어 천문 

관측 등 다양한 용도가 더 추가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비물질 영대

1. 장자의 마음 영대

영대는 주문왕이 지은 건축 구조물[물질]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물질보다 비물질인 마음의 의미로 더 잘 

알려졌다. 영대가 언제부터 마음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헌으로만 보면, 기원전 3세기 무렵 전국시대 말에 편찬

된 장자(莊子)가 그 최초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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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수(工倕: 요임금 시대의 기술자)는 손을 돌리면 그림쇠와 곱

자를 씌운 듯 딱 들어맞았다. 손가락은 물건과 일체화되어 마

음으로써 따짐이 없어서, 그러므로 그 영대(靈臺: 마음)가 하

나여서 막힘이 없었다. 발을 잊어버림은 신발이 꼭 맞아서이

고, 허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허리띠가 꼭 맞아서이다. 옳고 그

름을 잊어버림은 마음이 맞아서이다. 안으로 변함이 없고 밖

으로 좇음이 없음은 일의 부합함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알맞

은 데에서 시작하여 늘 맞지 않음이 없음은 알맞음을 잊어버

리는 경지의 알맞음이다.47)

(B) 배우는 자는 그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려 하고, 길을 가는 

자는 그 갈 수 없는 곳을 가려 하며, 말하는 자는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한다. 앎이 그 알 수 없는 곳에까지 다다른

다면 앎에 도달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천균

(千鈞: 만물 일체 경지)은 깨어지게 된다. 물건을 갖추어서 형

체를 기르고, 사색하지 않는 지혜로 마음을 살리며, 공경으로

써 상대에게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했음에도 온갖 

재난이 닥친다면, 그 일은 하늘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로써 어지러워질 수 있는 게 아니며, 영대(靈

臺: 마음)의 안에 놓이는 것도 불가하다. 영대라는 것은 지켜

야 하는 것이나, 그 지키는 바를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다.48)

(A)는 기술자가 물건을 잘 만드는 이유를 몸[손]과 물건의 일체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일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대[마음]가 둘이 아

니라 하나이기 때문으로 본다. (B)는 구별과 대립을 극복하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그 극한의 경지까지 긍정하는 망아(忘我)의 경지를 말하는

데, 이 경지에 다다른 안정된 마음은 영대로 설명된다. 이처럼 장자

47) 莊子 ｢外篇｣, ‘達生’, “工倕旋而蓋規矩, 指與物化, 而不以心稽, 故其靈臺一而不桎. 
忘足, 履之適也. 忘要, 帶之適也. 知忘是非, 心之適也. 不內變, 不外從, 事會之適也. 
始乎適而未嘗不適者, 忘適之適也.”

48) 莊子 ｢雜編｣ ‘庚桑楚’, “學者, 學其所不能學也. 行者, 行其所不能行也. 辯者, 辯其
所不能辯也. 知止乎其所不能知, 至矣. 若有不卽是者, 天鈞敗之. 備物以將形, 藏不虞以
生心, 敬中以達彼. 若是而萬惡至者, 皆天也, 而非人也. 不足以滑成, 不可內於靈臺. 靈
臺者, 有持而不知其所持, 而不可持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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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대를 잡념이 허용되지 않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영대는 장자가 말하는 3개의 수행법, 즉 심재(心齋)ㆍ전일

(專一)ㆍ좌망(坐忘)의 도달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심재란 마음을 깨

끗하게 하여 부정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재물이나 명예를 포함하는 외

부 사물에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단정히 앉아 생각

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게 전일이며, 그로써 ‘주관 vs. 객관’, 

‘주체 vs. 객체’, ‘옳음 vs. 그름’의 구분 따위를 잊어버리는 공부가 좌

망이다. 이렇게 장자는 심재ㆍ전일ㆍ좌망으로써 잡념을 버리고 마음

을 비워 정신을 모으면 천지와 일체를 이루고 도를 체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49) 쓸데없는 생각과 같은 어지러움을 막아 지켜야 하는 순

수한 마음 그 자체는 장자 수행의 핵심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다. 이 

마음을 장자는 영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비물질 영대가 도교, 특히 

장자 수행의 맥락에서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자의 수행은 

후에 중국불교 선종(禪宗)과 유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장자 맥락의 비물질 영대 개념도 불교와 유학의 수행에 일정한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유학자인 

주희(朱熹, 1130~1200)는 43세 때 직접 쓴 경계문[敬齋箴]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 상태를 단정히 할 것을 반성

했는데, 그 마지막 글귀는 ‘먹[墨卿]으로 경계하는 글을 맡아 쓰게 하

여, 감히 영대(靈臺)에 고하노라’였다.50) 이때 영대는 스스로 다잡아

야 할 순수한 마음을 의미한다.

49) 하치야 구니오, 중국 사상이란 무엇인가, 한예원 옮김 (서울: 학고재, 1999), 
p.146; 김승혜, ｢신비주의 시각에서 본 도교｣, 이종은(편), 한국도교문화의 초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pp.529-532; 김낙필, ｢도교수행론에서의 심과 기｣, 도
교문화연구 33 (2010), p.14; 지혜경, ｢도(道)ㆍ불(佛) 수행론의 차이｣, 도교문화연
구 23 (2005), pp.289-291.

50) 朱文公文集 卷第八十五 ｢敬齋箴｣, “墨卿司戒 敢告靈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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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도불(道佛) 관념이 혼융되어 나타나는 서유기이
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화과산 돌 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근두운과 72종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살수(地煞數) 술법까지 

가르친 신선은 수보리조사(須菩提祖師)였는데, 그가 사는 장소는 영대

방촌산(靈臺方寸山)의 사월삼성동(斜月三星洞)이었다. 영대방촌산의 

‘영대’는 건축물이 아니라 ‘마음’을 의미하는 글자다. ‘방촌(方寸)’도 마

음을 의미하고, 사월삼성동의 ‘사월삼성(斜月三星)’도 마음을 의미한

다. ‘사월(斜月)’은 갈고리 모양이어서 ‘心’의 구부러진 부분을 나타내

고, ‘삼성(三星)’은 점 3개를 나타내니, ‘사월’과 ‘삼성’이 합쳐지면 ‘心’

이 된다는 이유다. 그러니까 수보리조사가 살던 곳이면서, 손오공이 

술법을 닦은 장소에 등장하는 영대ㆍ방촌ㆍ사월삼성은 모두 닦음의 

대상인 마음을 뜻한다.51)

2. 황정경의 관념적 심장 영대

‘심(心)’은 심장 모양을 형상화한 문

자이니, 마음은 심장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의미하는 

영대도 심장과 연결될 것임은 당연하

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한의학에

서 말하는 영대혈(靈臺穴)이다. 허준(許

浚, 1539~1615)의 동의보감에 의하

면 영대혈은 제6등뼈[胸椎] 아래에 있

다.53) 이 혈의 이름이 영대혈인 이유는 

51) 오승은, 서유기, 서울대학교 서유기 번역연구회 옮김 (서울: 솔출판사, 2008), 
p.66, p.357.

52) 정통침뜸교육원 교재위원회, 경락경혈학 (서울: 정통침뜸연구소, 2008), p.158.

53) 許浚, 東醫寶鑑 ｢鍼灸篇｣, ‘督脈’, “靈臺一穴, 在第六顦節下間, 俛而取之，可灸五
壯, 禁不可鍼.”

<그림 8> 영대혈(靈臺穴)의 위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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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는 이 혈에 뜸을 떠 몸 앞쪽에 있는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때

문이다.54)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영대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연동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영대는 물질 심장과 관련되지만, 그 심장은 도교 내단 수행 특히 존

사(存思)에서는 비물질적 성격도 지닌다. 이를 처음으로 설명한 도교 

문헌이 황정경(黃庭經)이다. 외경경(外景經)과 내경경(內景經)55)

을 묶은 황정경은 4세기 중엽에 그 모습이 처음 보이지만, 그 성립

은 위(魏) 또는 후한 시대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6) 이 경전은 수행자가 시각적 명상[存思]으로써 자기의 신체 각 

장기에 거주하는 체내신(體內神: 인체 내 선천의 원기를 신격화한 것)

을 발견하고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섬기며, 이로써 정기신(精氣

神)을 모아 황정(黃庭)57)에 응집시키는 수련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황
정경에서 영대는 다음과 같이 존사의 대상인 심장으로 설명된다.58)

(C) 영대(靈臺: 심장)는 하늘에 통하고 중야(中野: 인체의 복부)에 

임해 있다. 사방 한 치 되는 중간에서 관(關: 關元, 단전)의 

아래에 이르면, 옥방(玉房: 단전)의 가운데 있는 신의 문호

다.59)

(D) (존사로 보았더니) 황정 안에 있는 인물[神]은 비단옷을 입고 

있다. (그 옷에는) 자줏빛 화려한 치마에 구름 기운이 펼쳐있

54) 정통침뜸교육원 교재위원회, 앞의 책, p.159.

55) 외경경은 황정외경경(黃庭外景經), 상청황정외경경(上淸黃庭外景經), 태상황
정외경옥경(太上淸黃庭外景玉經)으로도 불린다. 내경경은 황정내경경(黃庭內景
經), 상청황정내경경(上淸黃庭內景經), 태상황정내경옥경(太上黃庭內景玉經)으
로 불린다.

56) 시가데 요시노부, 도교백과, 이봉호 외 옮김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8), 
p.834; 정우진, 몸의 신전: 황정경 역주 (고양: 소나무, 2019), p.29.

57) 황정(黃庭)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에는 황정이 인체의 중앙인 
비장(脾腸)이라는 설, 기가 모이는 배꼽 아래 하단전(下丹田)이라는 설, 니환(泥丸: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뇌, 양미간)이라는 설, 중단전(中丹田)이라는 설 등이 있다.

58) 정우진, 앞의 책, pp.72-75, p175-179, pp.233-238.

59) 黃庭外景經, 第五章, “靈臺通天臨中野. 方寸之中至關下, 玉房之中神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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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청 푸른 나무와 비취색 신령한 가지가 있다. (얼굴의) 일

곱 구멍(눈, 코, 귀, 입)을 옥으로 된 열쇠로 잠그고 두 문을 

닫아, 무겁고 엄하게 빗장을 걸어 추기(樞機: 기가 쌓이는 곳)

를 지킨다. 현묘한 샘인 유궐(幽闕: 腎臟)이 우뚝 높으며, 세 

단전 가운데에는 정기가 미세하고, 교녀(嬌女: 耳의 神)가 잠

잠하게 하늘의 빛을 가리고 있으나, 중당(重堂: 목구멍)이 환

하여 팔위(八威: 인체 곳곳)를 밝힌다. 천정(天庭: 양미간)에서 

지관(地關: 足)까지 도끼를 벌여 놓으니(기가 채워지므로 사악

한 기가 침범하지 못하니), 영대(靈臺: 심장)는 반석처럼 단단

하여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60)

(E) 영대(靈臺: 심장)의 기운이 가득하고, 황야(黃野: 脾臟)를 바라

보면 세 치 떨어진 곳에 두 개의 방(심장과 비장)이 위와 아

래에 있으며, 울퉁불퉁한 험로를 거친[間關] 영위(營衛: 몸속 

영양분)는 높이 솟은 신장(腎臟)으로 간다. 동방(洞房: 머리)과 

자극(紫極: 양미간 안쪽)은 신령스러운 문호이니, 이 사실은 

옛날 태상대도군(太上大道君)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라. 좌신

(左神) 공자(公子: 간의 신)는 신묘한 말을 내뱉고, 그 오른쪽

에 백원(白元: 폐의 신)이 나란하게 서 있으며, 명당(明堂: 뇌 

속에 있는 아홉 개의 궁 가운데 하나) 금궤의 옥으로 된 방 

사이에 상청진인(上淸眞人)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황색 치마의 

자단(子丹: 비장) 기운이 왕성하니, 가령 (그 기운이) 어찌하

여 양 눈썹 끝자락에 있는가 하고 물어볼지라. 안으로 일월

(日月: 두 개의 눈)을 끼고 별들이 줄지어 있으니, 칠요(七曜: 

얼굴의 일곱 구멍)와 구원(九元: 인체의 아홉 구멍)은 뛰어난 

생문(生門)이다.61)

은유적 표현으로 가득하지만, 위 인용문들은 인체 내부를 향한 시각

적 명상[存思]으로써 영대(심장) 등 여러 장기에 깃든 체내신의 존재

를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며 정기신을 응집시키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

60) 黃庭內景經, 黃庭章第四, “黃庭內人服錦衣, 紫華飛裙雲氣羅, 丹青綠條翠靈柯, 七
蕤玉籥閉兩扉, 重掩金關密樞機. 玄泉幽闕高崔巍, 三田之中精氣微, 嬌女窈窕翳霄暉, 
重堂煥煥揚八威, 天庭地關列斧斤, 靈臺盤固永不衰.”

61) 黃庭內景經, 靈臺章第十七, “靈臺鬱藹望黃野, 三寸異室有上下, 間關營衛高玄受, 
洞房紫極靈門戶, 是昔太上告我者. 左神公子發神語, 右有白元併立處, 明堂金匱玉房間, 
上清眞人當吾前. 黃裳子丹氣頻煩, 借問何在兩眉端. 內俠日月列宿陳, 七曜九元冠生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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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C)는 하늘의 기운이 심장과 통하여 단전에 쌓

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D)는 황정에 기가 가득하면 온몸이 밝아지고 

신장과 심장이 영원해지며 사악한 기가 침범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 

것이고, (E)는 심장ㆍ신장ㆍ간장ㆍ폐장ㆍ비장ㆍ양미(兩眉)에 기가 모이

는 상황, 그리고 뇌와 머리의 일곱 구멍 및 인체의 아홉 구멍이 생기

(生氣)를 품은 곳이자 외부와 교류하는 통로임을 설명한 것이다.

황정경은 존사의 대상이 되는 인체의 장기를 설명할 때 심장을 

영대라고도 표현했다. 심장인 영대는 물질이다. 그러나 내단 수행에서 

영대는 신체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臟器)에서 그치지 않고, 체

내신이 거주하며 기가 쌓이는 관념적인 장소로 이해되었다. 존사 대상

인 심장은 물질을 전제하지만, 수행자가 그리는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황정경은 심장 영대를 물질과 

비물질 영역에서 교차하면서 실체적인 면보다는 관념적인 면을 더 부

각하여 표현했다.

관념적 심장인 비물질 영대는 신선으로 화하기 위한 내단 수련의 길

목에서 마주쳐야만 했었던 대상이었다. 내단 수련 전통에서 황정경
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 내단 

수련자들이 황정경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었고, 조선 중기

의 정북창(鄭北窓, 1506~1549)도 내단 수련 서적인 용호비결(龍虎秘

決)을 저술할 때 폐기(閉炁)와 주천화후(周天火候)의 요령을 논하면서 

황정경을 인용했을 정도다.62) 따라서 황정경에 등장하는 영대, 즉 

영대는 신선이 되기 위해 금단을 이루는 수련의 맥락에서 체내신이 거

주하고 정기신이 쌓이는 관념적 심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62) 첨석창, ｢정북창의 내단사상과 현대적 가치｣, 정재서(편), 북창 정렴 깊이 읽기 
(서울: 책미래, 2021),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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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순진리회의 영대

대순진리회에서 영대는 물질이다. 물질 영대는 신전(神殿)으로서 주

문왕의 건축물 영대와 관련이 있다. 한편 대순진리회에서 영대는 신이 

모셔진 신전이면서도, 비물질인 마음과도 연결된다. ‘신을 봉한다, 또

는 신을 모신다[封神]’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하

나씩 살펴본다.

1. 대순진리회의 신전과 신봉어지(神封於地)

1) 물질 영대, 신전

대순진리회는 강증산(姜甑山, 1871~1909)을 최고신인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姜聖上帝, 이하 줄여서 구천

상제로 표기)로 신앙한다. 증산이 상생(相生)의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고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써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의 양대 원리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도화낙원(道化樂園)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천상제를 비롯한 여러 신들은 하나의 신전에 같이 봉안되어 모셔지

는데, 그 신전은 영대(靈臺)로 불린다.

증산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대 건축물이 없었다. 영대를 만든 장

본인은 증산으로부터 종통 계승의 계시를 받은 도주(道主) 조정산(趙

鼎山, 1895~1958)이었다. 그는 1924년 3월부터 1926년 4월 사이에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도장을 건립했는데,63) 그 기간인 1925

년에 영대를 처음 만들었다.64) 당시의 영대는 돌계단 위에 지어졌으

63) 같은 책, pp.20-21.

6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2장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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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부에서는 1층 정면 5칸

ㆍ측면 3칸, 2층 정면 3칸ㆍ측

면 1칸이었고, 실내로 들어가

면 3층으로 보였다고 한다.65)

영대가 처음 섰을 때 한국은 

일제의 통치를 겪던 시기였고, 

대순진리회(당시 이름은 무극

도였음)는 감시와 억압에 시달

렸다. 1936년 유사종교 해산령

이 내려지면서 그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1941년 무렵 무극도는 강제 해산당하고, 도장 건물은 

압수되어 1943년의 경매 처분으로 뜯기게 된다.67) 이로써 대순진리

회 최초의 영대 건물은 건립된 지 18년 만에 파괴되어버렸다.

해방을 맞은 후 정산은 1948년 음력 9월에 종교활동을 재개하면서 

도의 본부를 다시 설치했다. 그 장소는 영대가 처음으로 섰던 전북 정

읍이 아니라 부산의 보수동(寶水洞)이었다. 정산은 이곳에 두 번째로 

영대를 모셨고, 1950년에는 종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개칭했다. 보수

동 도장[寶水道庭]과 인근 지역은 협소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

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1956년에 보수도정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감천(甘川)으로 이전하여 도인들 거주 마을

과 도장을 새로 건립하였고 1957년에는 세 번째로 영대를 세웠다.68)

1958년 정산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 

1996)에게 종통을 계승하게 하고 도의 전반을 이끌도록 유명(遺命)을 

내렸다. 우당은 10년 동안 감천의 도장에서 도인들을 이끌다 1968년 

65)《대순종교문화연구 홈페이지》, ｢종단역사사진｣ (http://gyomubu.or.kr/bbs/board.p
hp?bo_table=002_4030&wr_id=19, 2022. 6. 1 검색).

66) 장봉선, 정읍군지 (전북: 이로재, 1936), p.12.

67) 이정만, ｢무극도장의 자취를 찾아서｣, 대순회보 134 (2012), p.32.

68)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집, 도전 훈시(미발행), 무진(1988)년 10월 27일 훈시.

<그림 9> 1925년 정읍에 건설된 

최초의 영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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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을 떠나 1969년 서울 중곡동에 도장 본부를 다시 짓고 도의 조

직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때 영대를 다시 세우면서69) 종단의 

이름을 대순진리회로 바꾸었다. 교세가 점차 커지자 우당은 경기도 여

주(1986년), 제주도 노형동(1989년), 경기도 포천(1992년), 강원도 고

성(1995년)에 도장과 영대를 잇달아 더 건립하였다. 현재 대순진리회

는 이 전국 5곳에 도장과 영대를 운용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영대 안에는 구천상제를 비롯하여 총 15개의 신위가 봉

안되어 있다. 1925년 영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15신위가 모셔졌

던 것은 아니다. 정산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위를 추가해나갔는

데, 1957년 무렵에는 15신위의 설치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영대 안의 신위 구성은 <그림 10>과 

같다. 앞서 시경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주문왕이 지은 영대 앞에는 

연못[靈沼]과 동물이 노니는 곳[靈囿]이 있었는데, 대순진리회의 여주

본부도장 영대 앞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 흥미롭다.70)

(a)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영대 (b)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영대에 모셔진 신위들71)

<그림 10>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대순진리회 본부도장의 영대와 신위들

69) 우당은 1968년 서울에 올라온 후 부암동의 한 수도인 집에서 구천상제의 진영을 
모셔놓고 치성을 한 차례 모신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임시’ 영대 역할을 했
다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그 집은 정식 도장이 아니었고 우당이 짧은 시간 잠시 
기거했다는 점, 특히 우당은 그곳이 구천상제 등 신명을 모시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고 여겼다는 점에서 정식 영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단역사연구팀, ｢서울 
부암동｣, 대순회보 194 (2017), pp.30-41 참고.

70) 대순진리회의 영대 앞에는 연못과 분수가 있으며, 작은 동산도 조성되어있다. 또 
여주본부도장에는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을 기르고 있다.

7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Ⅱ)｣, 대순사상논총 23 (2014),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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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신(封神)의 장소는 주문왕의 영대인가? 강태공의 봉신대

인가?

증산은 생전에 그의 화천 이후 지어질 신전의 이름을 미리 지어두

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증산이 남긴 ‘운은 영대가 사해에 정박하여 

체를 얻고 화함을 얻고 밝음을 얻는 것이라(運, 靈臺四海泊, 得體, 得

化, 得明)’는 글귀 때문이다.72) 사해(四海)는 춘추전국시대부터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고,73) 정박[泊]은 배가 닻을 내려 자리

를 고정한다는 말인데, ‘체를 얻음[得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

라 영대는 물질도 비물질도 될 수 있다.

득체의 체를 물질로 보면, 증산의 이 글은 ‘운은 영대 건축물이 세

상에 출현하여 우뚝 설 것이며, 그 영대는 형체[體]뿐만 아니라 조화

(造化)와 밝음[明]도 가진 것이다’로 파악된다. 득체의 체를 비물질로 

보면,74) 이 글은 ‘운은 마음 영대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으니, 그 마음은 현실의 깨침[體得]과 조화(造化)와 밝음[明]을 가

진 것이다’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증산이 말한 영대는 물질로도 

비물질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물질적 측면에서 영대는 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

의 주장이다. 우당은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75)는 증산의 발언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전의 이름이 영대인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F) 복희씨는 신명을 천상의 옥경대, 하늘에 봉했고, 문왕은 영대

를 둬서 천지신명을 모셨다가 땅에다 봉했고, 이번에는 천지

72) 전경, 공사 3장 41절.

73) 김한규, 고대 중국적 세계질서연구 (서울: 일조각, 1982), p.53.

74) 무극이나 태극에서 보듯이 동양에서 체(體)ㆍ본체(本體)는 비물질 개념으로도 사용
된다.

75) 전경, 교법 2장 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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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을 모신 데가 우리 도장이고 사람에게 봉한다.76) 

(G) 지금까지는 만상의 모든 이치, 기운인 신이 하늘ㆍ땅에 있었

지만, 앞으로는 사람에게 있다. 복희 때는 신봉어천(神封於天), 

문왕 때는 신봉어지(神封於地), 지금은 신봉어인(神封於人)이 

된다. 시ㆍ분ㆍ초까지 모든 자리를 사람이 맡고 사람에게 신

이 봉해지는 것이다.77) 

(H) 옛날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으로 모든 권한을 하늘이 맡아서 

행사하여 천존시대였고, 현재는 신봉어지(神封於地)로 땅이 맡

아서 행사하니 지존시대다. 지금은 지존시대가 다 끝났다고는 

하나 이사 갈 때 방위 보고 묘자리를 보는 등, 아직도 땅에 

의존하는 것은 아직도 땅에서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앞으

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으로 이 권한을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된다.78) 

이에 의하면, 천존(天尊)이란 신이 하늘 영역에 봉해지는 신봉어천

(神封於天)으로써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신의 권위와 모든 이치ㆍ기운

이 하늘에 있게 되어 하늘이 존귀해진다는 뜻이며, 이것을 밝힌 장본

인은 약 4,800년 전의 복희씨(伏羲氏)였다. 지존(地尊)이란 신이 땅 

영역에 봉해지는 신봉어지(神封於地)로써 그 권위ㆍ이치ㆍ기운이 땅에 

있게 되어 땅이 존귀해진다는 뜻이며, 주문왕의 영대는 천지신명을 모

신 곳으로서 신봉어지로 이어진 장소였다. 인존(人尊)이란 신이 인간

에게 봉해지는 신봉어인(神封於人)으로써 그 권위ㆍ이치ㆍ기운을 인간

이 가져 인간이 존귀해지게 된다는 뜻이다. 아직은 인존시대가 아니라 

지존시대이므로 인간에게 봉해질 신들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증산은 천지공사로써 그 신들을 지상의 한 장소에 모이도록 설

계했다. 그 설계에 따라 실제로 신들을 모아가며 신전을 세우고 그 이

름을 영대로 정한 인물은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정산이었다. 이 

76) 도전 훈시(미발행), 임신(1992)년 2월 15일.

77) 같은 자료, 무진(1988)년 10월 26일.

78) 같은 자료, 기사(1989)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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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보면, 증산이 ‘영대 건축물이 세상에 출현하여 우뚝 서는 운

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화천 이후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지상의 영대 건축물에 모인 천지신

명들은 후에 인간에게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 우당의 설명이다.

(F)에서 우당은 주문왕이 영대를 세워 신봉어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강태공(姜太公, ?~B.C.E.1015)의 봉신대(封神臺)를 들여

다볼 필요가 있다. 세간에 봉신(封神)이 이루어진 장소로 알려진 곳은 

주문왕 영대가 아니라 강태공의 봉신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전하

는 것은 봉신연의(封神演義)다. 봉신연의는 명대(明代)의 신마소설

(神魔小說)로서 창작된 이야기지만, ‘무왕벌주평화(武王伐紂平話)’라는 

민간 설화를 각색한 것인데다가, 역사를 풀어서 쓴 ‘연의(演義)’ 형식

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허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르면 상(商)의 주왕(紂王)이 여신 여와(女媧)를 희롱하자, 분

노한 여와는 여우 요괴를 달기(妲己)의 몸에 깃들게 하고 주왕을 부추

겨 온갖 악정을 자행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나라의 600년 운수가 다

했으므로 극심한 혼란이 일고, 주나라가 그것을 평정함으로써 새로운 

천자국으로 등극하는 천운(天運)에 따른 일이기도 했다. 달기의 꾀임

에 따라 강직한 신하들을 죽이고 정사를 돌보지 않던 주왕은 서방 제

후들의 우두머리인 희창(姬昌: 주문왕)이 덕이 높아 인망을 얻는다는 

이유로 그를 누명 씌워 유리(羑里)에 7년 동안 가두었다. 갖은 고초 

끝에 유리에서 풀려난 주문왕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고국 주나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직후 기후와 길흉의 징조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

로 영대를 짓도록 명령했다.79) 영대가 조성되고 주문왕은 강태공을 

등용하게 되었고, 강태공은 민심을 잃은 상나라의 주왕을 타도하는 데 

나선다. 연로한 주문왕이 숭후호를 토벌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

79) 封神演義 第二十三回 ｢文王夜夢飛熊兆｣, “造此靈臺, 以應災祥之兆.” 封神演義 
第二十二回 ｢西伯侯文王吐子九十九回｣; “因見邇來災異頻仍, 水潦失度, 及查本土, 占
驗災祥, 竟無壇址. 昨觀城西有官地一隅, 欲造一臺, 名曰靈臺, 以占風候, 看驗民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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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발(發) 무왕(武王, ?~B.C.E.1043)이 주문왕의 뒤를 잇고 강태공과 

함께 상나라와 전쟁을 벌인다. 이때 강태공은 스승 원시천존의 명을 

받아 봉신대를 건설하였다. 고된 전투 끝에 강태공은 드디어 대업을 

이루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략 400명 정도이

고 전투에서 희생된 숫자는 365명이었다. 이 365명의 혼백은 죽음을 

맞이하는 족족 봉신대로 모여들었고, 강태공은 원시천존의 명에 따라 

이들에게 적당한 지위를 내리고 각 지역의 신들로 봉한다는 것이 대

략의 줄거리이다.80) 

봉신연의에서 강태공이 봉신대를 지은 시기는 주문왕이 사망한 

후였고, 주문왕은 강태공의 봉신에서 어떤 역할이란 것을 보여주지 않

는다. 이처럼 봉신연의는 신들을 봉한 장본인과 장소가 주문왕ㆍ영

대가 아니라 강태공ㆍ봉신대라고 말한다. 봉신연의에서 신봉어지의 

장소는 강태공의 봉신대라는 뜻이다. 

대순진리회가 말하는 삼천여 년 전의 신봉어지 장소는 강태공 봉신

대가 아니라 주문왕 영대다. 앞선 우당의 설명 (F)에서 ‘신봉어지가 

문왕 때 있었다’고 한 것이나, ‘문왕은 영대를 둬서 천지신명을 모셨

다가 땅에다 봉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당의 이 

설명은 주문왕이 천지신명을 영대에 모셔 제천했다는[靈臺祭天] 중국 

민간의 전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소설 봉신연의가 봉신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는 있으나, 그보다는 주문왕이 영대에서 천지

신명에게 제천하고 그 천지신명을 땅에 모셨다는 전설이 대순진리회

의 신봉어지 관념과 통한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관점에서 보면, 

주문왕 사후 강태공이 봉신대를 지어 전투에서 죽은 자들을 신으로 

봉했다는 봉신연의의 이야기는, 주문왕이 봉신했었던 사실을 차용하

여 전쟁터에서의 참혹한 죽음을 위로하려는 민중(작가)의 의도가 반영

된 결과물로 생각될 수 있다.

80) 封神演義 第九十九回 ｢姜子牙歸國封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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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순진리회의 수행과 신봉어인(神封於人)

대순진리회에서 영대는 물질인 신전을 말한다. 신전의 이름은 주문

왕이 천제를 올렸던 영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영대제천의 설화를 간

직한 주문왕 영대는 제단을 갖추었으니 신(혹은 신들)을 모신 곳이 분

명하고, 대순진리회 영대도 신전이니 신을 모셨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다. 그러나 이 두 곳에서 모셔진 신(신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대순진리회 영대에 모셔진 15신위의 체계는 대순진리회에서 새

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문왕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81)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영대가 사해에 정박함[四海泊]’이라는 증산

의 글귀는 마음 영대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라

는 해석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증산에게 있어서 영대는 

비물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순진리회 관련 문헌들에는 영대

를 물질-신전이 아닌 비물질-마음으로 수록한 사례는 없다. 이 글은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순진리회가 마음을 신과 연

관하여 본다는 교설은 영대를 비물질-마음으로 보게 하는 하나의 가

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봉신[신을 봉함, 신을 모심] 장소는 물질 신전인 영대였으나, (F)ㆍ

(G)ㆍ(H)에서 보듯이 이후에는 봉신 장소가 인간이 되는데, 증산은 바

로 그런 일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樞機: 지도리)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개폐하여 문호를 출입하며 도로를 왕래하는 신은

선한 경우도 있고 악한 경우도 있으니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야 한다.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더 크다.82)

81) 15신위의 정립과 전통 제천 신격과의 비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차선근, ｢신
축년에 천지대도를 열으시고 (하)｣, 대순회보 241 (2021), pp.26-27; 차선근, ｢대
순진리회 도장 치성의 의미 재검토｣, 대순사상논총 42 (2022), pp.29-32.

82)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
戶, 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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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의 말에 의하면, 귀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드나든다. 귀신은 

전통 의학에서 말하는 내재적인 신이 아니라 외재적 신명이다.83) 인

간의 마음과 신명은 수행의 차원에서 연결된다는 것이 증산의 주장이

다. 신명은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와 인간과 하나가 된다. 대순진리회

는 이것을 신인조화(神人調化)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

니라.”84)고 했던 증산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도인은 각기 마음을 닦

고 수행한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신이 마음을 통해 응하여 그 수도

인을 지키고 임무를 돕는다고 본다. 이것이 인간에게 신이 봉해지는 

신봉어인으로서 인존의 실현이며,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종교적 목표

인 도통(道通)이라고 한다.85)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는 신봉어천 시

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신봉어지 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곧 신봉어

인의 시대가 열린다고 본다. 신봉어지의 장소는 물질인 신전 영대다. 

신봉어인의 장소는 인간 그 자체이고,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오는 통

로인 인간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봉신 장소가 신전(물질 영대)에

서 마음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그리고 대순진리회 문헌에 직접적 언급

은 없으나 동아시아 전통에서 영대는 마음을 줄곧 의미해왔다는 사실

을 겹쳐보면,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영대는 봉신을 기준으로 물질[신

전]과 비물질[마음]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증산은 그의 유일한 기록물 현무경(玄武經)에서 영대가 비물질인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무경 18면에서 

증산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도형을 그리고, 그 위에 반서체(反書體)로 

‘심령신대(心靈神臺)’라는 문구를 썼다.86)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83) 차선근, ｢대순진리회 마음관 연구 서설｣, p.124.

84) 전경, 교법 2장 17절.

85)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종교연구 62 (2011), pp.156-158.

86) 전경, 교운 1장 66절;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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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심령(心靈)이 인간의 마음[心]-

정신[靈]을,87) 신대(神臺)가 신전(神殿)을 

각각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 이때는 

인간의 마음-정신-신전(물질 영대)을 나

란하게 배열하였으므로, 마음-정신-물질 

영대는 같은 맥락 위에 구성될 수 있다.

둘째는 증산이 이 문구를 좌우 대칭의 

반서체로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식의 

읽기를 의도했다고 보고, 심령신대를 심

신(心神)과 영대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관

점이다. 이때도 인간의 마음-신명-영대는 

나란하게 배열된 덕분에 같은 맥락 위에

서 작동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심령신대’라는 문구는 인

간의 심령(마음과 정신: 비물질 영대)-신명-신명이 거주하는 신전(물질 

영대)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순진리회는 신전의 물질 영대는 신봉어지로써, 수행의 

대상인 마음의 비물질 영대는 신봉어인으로써 해명하고 있다. 대순진

리회 세계에서 봉신(封神)은 영대가 물질이 되거나 비물질이 되는 기

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주문왕의 물질 영대와 수행의 대상인 비물질 

영대는 대순진리회에서 신봉이라는 개념으로써 엮이고 있다. 그리고 

신전인 물질 영대와 마음인 비물질 영대는 ‘수행’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연결된다.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크기나 성질에 따라 신전 영대

에 모셔진 신들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마음 영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87) 차선근, ｢대순진리회 마음관 연구 서설｣, 신종교연구 36 (2017), p.131.

<그림 11> 현무경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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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닫는 글

원래 동아시아에서 영대는 주문왕이 건립한 건축물이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영대는 수행의 목표이자 대상인 마음 영대, 존사에서 나타

나는 관념적 심장으로 그 의미가 변모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영

대는 물질이기도 했고, 비물질이기도 했다. 그 두 의미는 각각의 맥락

에서 사용되었을 뿐, 서로 연결되었던 적은 없었다. 한국 근대에 출현

한 대순진리회는 봉신(封神)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둘을 하나로 

묶었다. 그러니까 천지신명을 모시고 제천을 했던 주문왕의 영대를 신

봉어지의 장소로 설명하고 자신의 신전 이름으로 활용했으며, 수행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신명이 수행자의 마음을 통해 응한다는 논리

를 세워 인간의 마음 영대를 신봉어인의 장소로 규정했다.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요소

들, 즉 주문왕의 건축물 영대와 장자ㆍ황정경 등에서 보이는 마음 

영대를 봉신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묶어내면서 교리 체계 안에 구축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전통 개념들을 재창조하는 브리콜라주(bricolage)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1917~2012)의 표현

을 빌려서, 대순진리회의 영대는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를 가로지르

는 ‘발명된 영대(invented Yeongdae)’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종교사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의 논리 구조 속에서 연

동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서 발견되는 이 사례

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종교의 물질 혹은 물질과 연

동되는 스토리들을 발굴하고 그 역사와 연대기, 문화 경관을 추적하

며, 나아가 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국종교 물질의 물질성까지 

더 드러내는 작업은, 이 글 앞에 놓인 과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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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eongdae from the Perspective of Material Religion: 
Transcending the Material and Non-material Yeongdae

Cha Seon-keun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his article apprehends Yeongdae (靈臺), the most sacred 
shrine of Daesoon Jinrihoe which has earlier historical precedents, 
as an example of material religion. In East Asia, the first 
Yeongdae was a structure that King Wen of Zhou commissioned to 
be built. As the time passed by, the meaning of Yeongdae was 
changed to signify a mental yeongdae, the object and the aim of 
cultivation, and the notional mindset that appears in the Daoist 
meditation, Cunsi (存思, visualization). This implies that Yeongdae 
has signified both material and non-material objects. 

Throughout most of history, these two concepts had never been 
related to each other, but shifted in form and meaning depending 
on context. Daesoon Jinrihoe, which emerged in the modern era of 
Korea, used the concept of investiture of gods and combined the 
two into one. Accordingly, the Yeongdae, referred to by King Wen 
to indicate his shrine, was expressed as a spot wherein the gods 
were enshrined on the earth. As an innovation, Daesoon Jinrihoe 
argued that gods correspond to properly eligible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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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cultivation and that sacred space 
was instead defined a spot within the human mind, a mental 
yeongdae, where the gods could be enshrined into humanity 
(神封於人). 

From the perspective of Lévi-Strauss, the factors that are 
discovered in the tradition of East Asia, namely, the Yeongdae of 
King Wen and the mental yeongdae of Zhuangzi can combined with 
consistency and established in the doctrinal system of Daesoon 
Jinrihoe. Such an attempt refers to bricolage which re-creates the 
traditional concepts of the past.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invented tradition coined by Eric Hobsbawm could also be used to 
conclude that the Yeongdae (the shrine of gods) of Daesoon 
Jinrihoe can be expressed as an invented Yeongdae, which 
transcends the existing categories of material yeongdae and 
non-material yeongdae. 

Keywords: material religion, remains of the old shrine to gods (古靈臺

遺址), worship of heaven via shrines to gods (靈臺祭天), 
Zhuangzi (莊子), The Scripture of Yellow Court (黃庭經), 
Investiture of the Gods (封神演義), Daesoon Jinri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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